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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

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소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과거 자신의 폭행 논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 주장을 두고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건 법의 심판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김 의원이 전날 제기한 주장

에 대해 "허위이며 조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1995년 장 모 구의원의 양천구의회 속기록 발언을 토대로 "정 후보가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

한다"며 "지저분한 주폭 사건"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후보는 "판결문을 보면 명확하고 당시 보도됐던 기사들을 보면 명확해진다"며 "구의원 일방적 주장이 법원 판결문보다 높은

효력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예

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피해자가 '5·18 논쟁과 정 후보 사과가 없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주장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비교했을 때 사

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게 아니면 폭넓게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설치한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관해서는 "광장은 말 그대로 열려있는 곳인데 그걸 닫아버린

조형물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형물은 전쟁기념관으로 옮겨 그 뜻을 기념하고 아래 공간들은 세종대왕과 한글과 관련한 전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포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 막론하고 사과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심려를 끼친 것

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구의회 속기록은 그 의원의 발언인 것이고 공식 판결문보다 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판결문이 가장 권

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당시 언론에서 취재해 쓴 기사들이 5곳이나 있다"며 "5개 기사를 확인하면 명백한 일"이

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사과 여부를 두고는 "사과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지금 제 심정으로 다시 사과드린다"며 "그때 기억으로는 사과했

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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